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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바르면 즉시 얼굴색을 환하게 만들어주는‘톤 업 

크림’이 인기를 얻고 있다. 실제로‘톤 업 크림’을 발라

보면 크림을 바른 부분만 하얗게 변한다. 하지만‘톤 업 

크림’은 피부 미백의 효능이 없다.

대부분의 톤업 크림은 즉각적으로 피부 톤을 뽀얗게 

만드는‘티타늄디옥사이드’(Titanium Dioxide)가 주성

분이다. 징크옥사이드와 징크옥사이드에 산화철을 섞

은 칼라민 파우더를 활용한 제품도 있다. 

티타늄디옥사이드는 파우더 타입의 자외선 차단제 성

분으로, 흰색 돌가루 성분이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. 

이 성분은 피부에 바르면 성분이 쏙 흡수되는 것이 아니

라 피부 위에 그대로 남아 있다. 미세한 돌가루가 피부 

위에 막을 형성해 피부를 뽀얗게 보이도록 하는 원리를 

활용하는 것이다. 무기자차(물리적 자외선 차단제)를 발

랐을 때 얼굴이 하얗게 보이는 뜨는‘백탁 현상’과 같

다. 이는 징크옥사이드를 함유한 톤업크림도 마찬가지

이다. 이들 성분은 얼굴이 하얗게 보이게 할 뿐이고, 피

부 자체를 밝게 해주는 기능은 없다.

피부를 일시적이나마 하얗게 보이려‘톤 업 크림’을 

사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? 몇 가지 주의사항을 참

고하면 건강한 피부를 지킬 수 있다. 일부‘톤 업 크림’

은 스킨케어 제품으로 분류돼 있다. 따라서 메이크업 제

품이 아니기 때문에 바르고 자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

만‘톤 업 크림’을 발랐다면 자기 전 세안하는 게 좋다. 

톤업크림을 바르고 자는 건 메이크업을 지우지 않고 자

는 것과 같다. 톤업 기능이 담긴 선크림도 마찬가지이다.

티타늄디옥사이드 성분은 입자가 작은 미세한 돌가루

인 만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모공에 자극이 될 수 있다. 

그런 만큼 피부 트러블이 발생할 수도 있다.

피부 전문가들은“톤업 크림이나 톤업 선크림을 바른 

뒤, 하루 정도 깜빡 클렌징을 잊고 잠드는 건 피부에 큰 

무리를 주지 않지만 장기간 클렌징을 하지 않는 것은 피

해야 한다.”고 조언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. 

시중에서 판매되는‘톤 업 크림’가운데는 미백 성분

이 들어 있는 것도 있다. 하지만 미백 성분이 함유된 화

장품을 바른다고 해서 타고난 피부 톤은 달라지지 않

는다. 자극이나 자외선 등으로 인한 피부의 색소침찯을 

예방하거나 이미 까맣게 변한 피부를 원래의 색으로 돌

려주는 것을 돕는 정도

이다. 피부 전문가들에 

따르면 이런 효과를 보

려면 최소 두 달은 발

라야 한다.

하지만 피부가 예빈

한 사람은 자극 반응

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

생길 수 있으므로 장기

간 사용할 경우 주의해

야 한다.

‘톤 업 크림’을 지우기 위해 세안 할 때에는 클렌징 워

터, 클렌징 오일 등 1차 세안제를 사용하고, 클렌징폼으

로 2차 세안까지 해 클렌징하면 된다. 딥클렌징 효과가 

있는 클렌저를 사용해도 좋다.

인기 폭발 ‘톤 업 크림’, 주의할 점은?


